
세파클러 항생제 특허분쟁
Lilly 유한과 경보에 특허침해 경고 … 제조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

세계적인 경구용 항생제인 세파클러의 원개발기업인 L i l l y가 이 제제의 국내 발매를 준비중인 유한

양행과 경보화학에 대해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간의 특허

분쟁이 우려되고 있다.

이 제제의 원개발 기업인 L i l l y는 세파클러를 앞두고 있는 유한양행과 원료물질 생산을 준비중인 경

보화학에 대해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한 L i l l y는 이미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들 기

업에 대해서 법원에 품목제조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움직임을 보여 세파클러제제 특허분쟁은 더욱

확산될 것으로 보인다.

이로인해 특허만료를 앞두고 세파클러 제제의 제품발매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 국내 3 0여개

다른 기업들도 L i l l y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. 

L i l l y는 유한양행등에 보낸 경고장에서「본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세파클러 및 그 중간체를

제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」고 지적하고 세파클러 및 그 중간체(3-exomethylene cephem)의

제조·사용·판매 또는 확보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. 이에따라 L i l l y의 등록된 튜벡스외의

1 1개 의약품과 화장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게 됐다.

이에대해 유한양행 측은 L i l l y의 특허와는 무관한 자체기술로 제조한 제품이므로 전혀 대응할 필요

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법적조치와 관련해서는 대응마련에 고심하면서 가급적 언급을 피하고 있

는 실정이다.

한편, 지금까지 세파클러제제의 품목허가는 9 3년말까지 2 1개 기업 2 3개 품목이었으나 올해 2월에 럭

키 세파클러캅셀를 비롯 7개 폼목과, 3월에 광동 세파클러캅셀 등 지난 3개월동안에만도 1 8개 품목

이 허가받아 모두 4 1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.

세파클러제제와 관련, 지금까지 만료되지 않은 L i l l y의 특허는 모두 1 0개에 이르고 있는데, 일부는 올

해 1 0월에 만료되고 9 5년이면 특허기간이 전부 끝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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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파클러 특허현황

발 명 의 명 칭특허번호 특허만료일

1 5 3 4 4

1 5 5 4 0

1 5 7 7 7

1 5 7 7 8

1 5 8 4 1

1 5 8 4 2

1 5 8 4 3

1 5 8 4 4

1 7 5 1 7

1 8 1 3 0

94. 10. 13

94. 10. 13

95. 2. 1

95. 2. 1

95. 2. 1

95. 2. 1

95. 2. 4

95. 2. 4

95. 2. 1

95. 2. 1

2 -클로로 설파닐 아제티디온 제조방법

3 -엑소 메틸렌세팜 설폭사이드의 제조방법

베타락탐 화합물의 할로겐화제조방법

결정성 3 -하디드록시 페파로스포린 용매화합물의 제조방법

페니실린과 세파로스포린 이미노할라이드의 제조방법

베타락탐 화합물의 할로겐화반응물제조방법

세파로스포린의 환원제조방법

3 -할로-세파로스포린이미노할라이드의 제조방법

할로겐화 화합물의 안정화방법

할로겐화제의 제조방법


